
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역지사지<전도서11;9-12:14>
 * 역지사지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상황이 되어 보는 것으로 쉬운 것 가지만 매우 
어려운 일인데 이 역지사지를 가장 잘 하신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, 예수님, 성령님으로 
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역지사지, 하나님으로 사람 되
시어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질고를 체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역지사지, 
우리 안에 계시고 품으시면서 나 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긍휼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성령
님의 역지사지 이 분들의 역지사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하고 아름다운 삶을 결코 
살지 못했을 것입니다. 이 역지사지를 하면 이해와 공감과 사랑이 흘러 성령이 역사하고 거룩
한 부흥이 역사함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 부모님(노인세대)과 자녀(젊은
세대)의 역지사지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예수 
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.

1) 자녀세대(젊은세대)에 주시는 교훈(전11:9-10,12:1-2)
 어릴 때는 시간이 더디 가기에 지루하여 재미있는 것을 찾다가 중독에 빠지고 젊은 청년시에
는 늙음과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이 시간은 하
나님이 심판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 하십시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마음에 근심이 없게 살아 
원망과 불평과 쓴 뿌리 쓴 영혼을 가지지 말고 악을 멀리하며 살아야 늙어서 후회 없는 삶이 
될 수 있으며 젊은 시절이 영원할 것 같지만 늙고 곤고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시간이 오기 전
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청지기의 삶으로 바른생활을 하라고 말씀 하십니다. 시각장애인 스
키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스키를 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100% 믿고 있는 가이드러너 때문
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가이드러너(부모님, 목사님, 선배, 성경, 말씀 등)를 주시는데 
이들을 100% 신뢰하고 순종 할 때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. 솔로몬왕의 
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아버지 세대의 의견 보다 친구인 젊은 의견을 들었기에 나라가 분
열이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. 경험이 있는 부모님세대를 향해 역지사지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
을 가지고 부모님과 목회자와 성경과 말씀을 가이드러너로 삼는다면 분명 풍요로운 인생을 살 
수 있고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음을(잠언16:30,20:29) 기억하고 우리도 주
님의 역자사지를 본받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. 

2) 부모세대(노인세대)에 주시는 교훈/삶의 실제(전12:3-8)
 나이가 많아 늙으면 겁이 많아지고 흘리기를 잘하며 떨리고 힘이 없으며 걸음걸이가 부자연
스럽고 치아가 부실하여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며 눈이 어두워지고 소화가 안 되어 먹는 것이 
싫고 도움이 될 말도 잔소리로 들릴까봐 말이 없어지며 잠도 없어지고 감정도 무뎌지며 높은
곳이 두렵고 머리가 백발이 되며 가벼운 물건도 짐이 되고 몸이 아픈 곳이 많아지고 얼굴모습
이 변하며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은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 믿음과 복음이 없이는 헛되고 
헛된 것이 인생입니다. 젊은 세대는 이런 노인세대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해하지 못할것이지
만 역지사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런데 나이가 들면 경험으로 인해 고
집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젊은세대가 직언하고 대들어
도 발람이 나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내 생각과 내 마
음대로 하지 말고 꼭 역지사지를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.  

3)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게 주시는 교훈(전12:9-14)



 지혜자의 말씀은 위로와 공감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지팡이와 막
대기로(시편23편) 나를 바르게 살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에 순종
하고 청종하면 인생과 삶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내 안의 교만과 오만을 회개
하고 내 생각을 정리정돈하지 못한 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추진하면 후회하게 됩니다. 젖 뗀
아이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이 들어 평안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그분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여
러분이 되어 하나님과 부모님과 목회자와 친구와 성도들과 역지사지하여 이해와 공감과 긍휼
이 있는 삶을 살아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거룩한 부흥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
다. 


